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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序論)

가구(家具)란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작업(作業), 휴식(休息), 수납(收納)하는데 사용(使用)

되는 생활용구(生活用具)를 말하며 그 근본기능(根本機能)은 인간(人間)의 육체적(肉體的) 심리

적(心理的)인 요구(要求)에 합당(合當)하여 삶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은 물론 생활감정(生活感情)

을 조성(造成)하고 생활(生活)의 미(美)를 창조(創造)시키는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성(機能性)의 문제에 있어서 현대(現代)의 공통된 해결방법(方法)은 인간성(人間性)을 중심

(中心)으로 한 자연성(自然性)과 각기 다른 인간생활감정(人間生活感情)에까지 합당(合當)해야 

된다는 문화적지역성(文化的地域性)의 추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우리들은 가구(家具)를 위와 같은 올바른 자각속에서 보다는 다분히 습관

적이며 장식적으로 또는 시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구(家具)는 다만 고미술품

(古美術品)으로서 그 가치(價値)가 인정되고, 반면 외문명(外文明)에 의(依)한 현대적(現代的)인 

가구(家具)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生活)을 오히려 가구(家具)에 적응(適應)시켜 나가도록 강

요(强要)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現在) 우리의 생활정서(生活情緖)를 올바르

게 이끌어나갈, 우리 스케일에 맞는 가구(家具)의 부재(不在)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문갑(文匣), 탁자(卓子)와 같은 전통적(傳統的)인 이조시대(李朝時

代) 사랑방가구(家具)들이 우리의 실내(室內)에 놓여있을 때, 이들로 인하여 우리고유(固有)의 

공간감(空間感)이 형성(形成)되기도 하는 반면, 또한 이들이 현대적(現代的)인 공간(空間)과도 

조화(造化)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이조(李朝) 사랑방가구(家具)에서 현대적

(現代的)인 조형감(造形感)과 유사(類似)한 면(面)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조(李朝) 사

랑방 가구(家具)에서 현대적(現代的)인 조형감각(造形感覺)과 일맥 상통한 면(面)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고유가구(固有家具)가 갖는 문화적(文化的) 지역성(地域性)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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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에서 가능한 공업기술(工業技術)과 조형감각(造形感覺)을 가지고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本稿)는 먼저 이조시대(李朝時代) 

사랑방가구(家具)의 참모습과 양식(樣式)을 밝히고자 한다. 

Ⅱ. 사랑방의 공간성(空間性)

사랑방가구(家具)란 사랑방 혹은 사랑채에서 사용된 가구(家具)를 말하는데, 이는 이조시대

(李朝時代) 내외사(內外舍)라는 이원적(二元的)인 주택구조(住宅構造)로 인(因)하여 구별되는 

독특한 양상(樣相)이다. 즉 현대(現代)에 있어서 침실, 거실, 서재와 같은 육체적(肉體的) 기능

(機能)의 분리보다는 내외(內外)라는 사회적(社會的)이며 윤리적(倫理的)인 기능(機能)의 분리

가 가장 크게 대두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랑방이란 공간(空間)의 성

격(性格)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방가구(家具)가 그와 같은 성격(性格)과 양식(樣式)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원적(根源的)인 계기(契機)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形式)의 범위

(範圍)까지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사랑방이란 공간(空間)의 기능(機能)과 성격(性格)을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첫째 : 가장(家長)의 주거주공간(主居住空間)일뿐 아니라 사회적(社會的) 활동(活動)의   중

심공간(中心空間)이며 

둘째 : 안방 또는 건너방과 격리(隔離)된 공간(空間)으로 주택외부(住宅外部)와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고 

셋째 : 주(主)로 문방(文房)의 성격(性格)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性格)을 형성(形成)하게 된 근본요인(根本要因)으로서는 이 시대 사회적(社會

的) 문화적(文化的)인 환경(環境)전반에 걸쳐 근원적(根源的)인 정신기반을 담당하여온 유교사

상(儒敎思想)을 사랑방의 사회적(社會的)인 공간성(空間性)으로 쉽게 들 수 있겠다. 

또한 사랑방가구(家具)가 형태적(形態的)으로 의자식(椅子式)과 구별되며 지식계급(知識階級)

인 양반계급(兩班階級)의 생활용구(生活用具)임에도 귀족공예(貴族工藝)와 크게 차이를 갖는 것

은 사랑방의 구조적(構造的)인 공간성(空間性)과 의장적(意匠的)인 공간성(空間性)으로 인(因)

한 것이다. 

먼저 사랑방의 사회적(社會的)인 공간성(空間性)을 살펴보면 사랑방이 남자(男子)들의 공간

(空間)이며, 안방, 건너방과 분리된 공간(空間)으로서의 성격(性格)을 지닌다는 점은 유교사상

(儒敎思想) 중에서도 특히 내외사상(內外思想)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내외(內外)」란 여성(女性)의 순결(純潔)을 중요시하는 송유(宋儒)의 「처녀기호(處女嗜

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혈통(血統)의 순결(純潔)을 유지(維持)하고 선민의식(選民意識)을 

충족(充足)시키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1) 그리하여 그 한 방법(方法)으로 여자(女子)를 

외간남자(外間男子)로부터 격리(隔離)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외(內外)의 풍습(風

習)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풍습(風習)이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행(行)하여진 역대

(歷代)의 양유정책(揚儒政策)에 따라 먼저 상류(上流)계급에 속하는 유학자(儒學者)들에 의해 

그대로 실천(實踐)되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민사회(庶民社會)에까지 주자가례(朱子家禮)

의 준행(遵行)을 일깨움에 따라 사회(社會) 전반적(全般的)으로 이를 지키게 하였다. 

1) 金用淑, 韓國女俗史, 韓國文化史大係 Ⅳ, p.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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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남녀(男女)관계는 「남존여비(男尊女卑)」「부창부수(夫唱婦隨)」의 사상(思想)이 

확고부동(確固不動)하게 실행(實行)되기 시작하였고 여자(女子)는 삼종지례(三從之禮)를 강요당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자(女子)는 주택내(住宅內) 안방에서 외부(外部)와 격리(隔離)되

어 가사(家事)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남자(男子)는 주택(住宅) 외사(外舍)에서 안방을 외부(外

部)와 격리(隔離)시키며 사회(社會)와 연결된 활동(活動)을 가졌다. 

이와 같이 내외(內外)로 인(因)해 남녀(男女)의 공간분리(空間分離)가 뚜렷이 이루워진 것이

며 이는 생활법도(生活法度)를 수록한 「예기(禮記)」내즉편(內則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

고 있다. 

  예절의 출발은 부부가 삼가는데서 비롯하는 것이니 집을 짓되 내외(內外)가 구별되게    

지어서 남자는 밖에 살고 여자는 안에 살아서 깊이 안방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있어야    한

다2)

  또한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依)하면 나라에서 「부부별침(夫婦別寢)」을 하령    

(下令)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내외사상(內外思想)에 의(依)하여 이조(李朝)의 사랑공간(空間)은 고려시대(高麗時代)

에 있었을 가장(家長)의 공간(空間)이나, 접객(接客)의 공간(空間)으로부터 보다 윤리적사상(倫

理的思想)에 의(依)한 공간(空間)의 분리(分離)가 우선됨으로서 형성(形成)된 공간(空間)이란 

뚜렷한 성격(性格)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랑방공간(空間)은 앞서 언급(言及)하였듯이 주택내(住宅內) 남자들의 주(住)공간임으

로 안방이 폐쇄성(閉鎖性)을 지니는데 비하여 개방성(開放性)과 사회성(社會性)을 가지며 그 주

인공(主人公)은 신분적(身分的)으로는 중류이상의 양반계급(兩班階級)에 속함으로 이들의 생활

(生活)과 취향(趣向)이 반영된 공간(空間)으로서의 성격(性格)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공간(空間)의 주인공(主人公)의 생활의념(生活意念)을 고찰(考察)해 봄으로서 그 의장적(意

匠的)인 공간성은 더욱 부각(浮刻)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 양반(兩班)들의 성격(性格)은 대체적으로 두가지로 대별(大別)할 수가 있

다. 하나는 관직(官職)에 자주 올라 관료(官僚)로서의 특색(特色)이 짙은 경우이며 또 하나는 

관계(官界)의 진출보다는 학문(學問)으로 소일하는 학자(學者)로서의 특색(特色)이 짙은 경우이

다. 

따라서 이들의 주공간(住空間)인 사랑방을 살펴보면 물론(勿論) 권위(權威)와 재력(財力)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의 근본적(根本的)인 성격(性格)은 다음과 같이 동일(同一)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 양자(兩者)는 「상급(上級)의 사회계층(社會階層)으로서 권력(權力)에 참여(參與)할 

수 있는 지배층(支配層)인 동시(同時)에 지식층(知識層)」이라는 점과 「양반계급(兩班階級)으

로서 근본적(根本的)으로 주자학(朱子學)을 숭상(崇尙)하고 실천(實踐)하는 선비」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유교(儒敎)의 영향을 받은 양반(兩班)들의 주공간(住空間)인 사랑방은 다

음과 같은 공통(共通)된 특성(特性)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들 양반계급(兩班階級)은 비록 경제적(經濟的)으로 빈곤(貧困)하다 하더라도 「군자(君子) 

모도(謀道) 불모식(不謀食)」으로서 학문(學問)에 치중하여 일차적으로 문방(文房)의 성격(性

格)을 갖는다. 

2) 張德順. 韓國人, p.54, 再引用. 

3) 太宗實錄, 卷五, 五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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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양반(兩班)들은 실제적(實際的)인 학문(學問)보다는 주자학(朱子學)의 영향으로 

인(因)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학문(學問)을 하여 사색적(思索的)이며 수양적(修養的)인 

것을 강조함에 따라 번잡(煩雜)함이 없는 사색(思索)과 평정(平靜)을 위한 공간으로서 성격(性

格)을 지닌다. 

또한 이들은 「안빈낙도(安貧樂道)」라든가 「불의이부귀어아여부운(不義而富貴於我如浮

雲)」에서 볼 수 있듯이 선비로서의 고고(孤高)한 절의(節義)와 청렴(淸廉)을 중(重)히 여겨 이

들의 공간은 비록 부유하다 해도 부귀(富貴)를 나타내는 화미(華美)함을 속기(俗氣)로 보아 멀

리하여 청담(淸談)한 분위기를 갖는다. 

이와 같이 이조사회(李朝社會)의 양반계급(兩班階級)은 고대국가형성단계(古代國家形成段階)

에 있었던 삼국시대(三國時代) 귀족(貴族)들의 동적(動的)이며 진취적(進就的)인 성격(性格)과 

비교하여 볼 때 안정된 국가체제(國家體制)속에서 보수적(保守的)이며 학문적(學問的)인 성격

(性格)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간(空間)이 동적(動的)이거나 긴장감(緊

張感)을 지니기 보다는 지기(知己)들과 유유자적하며 지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정적(靜的)인 

성격(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끝으로 사랑방의 구조적(構造的)인 공간(空間)에 의(依)하여서도 사랑방가구(家具)는 그 형식

(形式)의 범위가 정(定)하여지고 있다. 

그 주요한 요인(要因)으로서 “온돌”이란 구조(構造)와 “간(間)”이라는 벽구조(壁構造)를 들 

수 있다. 먼저 온돌이란 좌식생활(坐式生活)이 기후(氣候)의 영향(影響)을 받아 생겨난 우리나

라  고유(固有)의 난방구조(煖房構造)로서 이로 말미암아 이조(李朝)의 가구(家具)가 같은 문화

권(文化圈)에 속하면서도 중국가구(中國家具)와 구별되는 양식(樣式)을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그 구체적(具體的)인 양상(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가구(家具)의 형태(形態)에 있어서 전반적(全般的)인 높이가 좌식생활(坐式生活)에 편

한 높이로 낮아진 점이다. 즉 중국(中國)의 의자식생활(生活)에서 볼 수 있는 탁자(卓子)나 장

(欌), 의자(椅子) 등의 가구(家具)가 필요(必要)없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가구와 적당(適當)한 높이로 낮아진 것이다. 

둘째, 방(房)을 다목적용(多目的用)으로 사용(使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운데로 모

이게 하는 온돌의 기능(機能)으로 인(因)하여 방(房) 가운데  놓이는 가구(家具)는 항시 유동성

(流動性)을 지니게 되며, 벽 주변에 고정적(固定的)으로 놓이는 가구(家具)는 최대한 그 폭(幅)

을 제한받기 마련이다. 

셋째, 방바닥이 열(熱)을 지니는 특수한 보온식(保溫式)과 장판지와 같이 부드러운 재료(材

料)로서 마감된 온돌에서 사용(使用)된다는 점에서 가구(家具)는 그 구조(構造)나 재료(材料)에 

있어서 제약(制約)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로 인(因)하여 가구는 특수한 짜임구조(構造)와 목재

(木材)나 지(紙), 천 등이 사용된 부드러운 재질(才質)을 지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온돌좌식(坐式)의 영향이외에 벽구조(壁構造)에서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조(李朝)의 주택건축(住宅建築)은 목재구조(木材構造)로서 기둥, 보, 도리가 모두 목재(木

材)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房)의 크기는 근본적(根本的)으로 구득(求得)할 수 있는 목재(木材)의 치수와 밀접

(密接)한 관계에 있는 반면 당시 사회(社會)의 건축용(建築用) 목재량(木材量)은 그다지 풍부

(豊富)치 못한 것 같다. 

즉 건축재(建築材)로 쓸만한 거목(巨木)과 양재(良材)가 적으며 그나마 공급수단(供給手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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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치 못하였다. 그 실정(實情)을 조선(朝鮮)의 실학자(實學者) 박제가(朴齊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나무는 귀하나 재목이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나무는 많으나 재        목

이 귀하다. 서울에서 백리밖이면 소나무, 잣나무가 빽빽하나 궁실과 관곽(棺槨)      에 

소용되는 재목을 구하기가 심히 어려움을 걱정한다4)

이러한 양상(樣相)은 실제(實際)로 이조주택(李朝住宅)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일반서민주택(一

般庶民住宅)과 상류주택(上流住宅)의 주간(柱間)은 각기 6척(尺)∼8尺, 8.5尺∼9尺의 크기는 갖

는데 비하여 목재(木材)가 비교적 풍부(豊富)한 함경(咸鏡) 평안(平安)지방의 주택주간(住宅柱

間)은 10척간(尺間)을 나타낸다5)

이렇게 거대양재(巨大良材)가 부족한 자연환경(自然環境)속에서 형성된 이조주택(李朝住宅)

의 특징(特徵)은 물론 앞서 언급(言及)하였듯이 온돌구조가 갖는 보온상(保溫上)의 이유(理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방(房)이 작고 천정(天井)이 낮다는 사실(事實)이다. 그

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랑방가구(家具)는 이와 같은 구조(構造)의 영향으로 그 형태(形態)

와 크기에 있어서 필요(必要)이상의 권위의식을 나타내기 보다는 실용(實用)의 기능(機能)을 최

대로 살린 정도로 그치는 것이다. 

또한 거목(巨木)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日本)과 같이 정확히 통일된 척도

(尺度)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一般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목(材木)의 장단

(長短)과 형편에 따라 집을 짓기 때문에 6) 다양한 주간(柱間)의 차(差)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

에 수용되는 가구(家具) 역시 그 치수에 있어서 다양한 집의 구조(構造)에 맞추어 제작(制作)함

으로써 일정(一定)한 규격하(規格下)에 만들어지기 보다는 사용되어질 공간(空間)에 맞추는 조

형감(造形感)이 크게 작용(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조(李朝) 사랑방의 사회적(社會的)인, 의장적(意匠的)인, 구조적(構造的)인 공

간성(空間性)에 의(依)하여 사랑방가구(家具)란 독특한 근본성격(根本性格)의 근원적계기(根源

的契機)와 형식(形式)의 범위가 정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Ⅲ. 종류(種類)와 용도(用途)

가구(家具)란 건축(建築)에 부속(附屬)되는 설비(設備)로서 의자, 책상 등과 같이 일정(一定)

한 위치(位置)에 놓고 사용(使用)하는 생활용구(生活用具)를 말하며 이를 기물(器物)이나 일용

도구(日用道具)와 구분(區分)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통념(通念)이다. 

그러나 이조시대(李朝時代)에는 「가구(家具)」라는 독립(獨立)된 용어(用語)의 사용(使用)대

신 이에 준(準)하는 말로써 가장즙물(家藏汁物), 가즙(家汁), 가부(家富), 가재(家財), 가화(家貨)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7)이러한 용어(用語)들은 가구(家具)를 뜻하기도 하나 그 개념(槪念)속에

는 그 외에도 일반 일용도구(日用道具) 전반(全般)을 포함(包含)시키고 있는 것이며, 항간에는 

「세간살이」「살림살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뿐 이 역시 가구(家具)만의 독립된 의미(意味)

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구(家具)만을 의미(意味)하는 언어(言語)의 부재(不在)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구

4) 朴齊家. 北學議, 內篇, 材木. 
5) 文化財管理局, 韓國建築構造 p.25.

6) 徐有榘. 林園十六志, 贍用志卷, 
7) 張三植編, 大漢韓辭典, 省文社,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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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具)가 즙물(汁物)들 속에서 구별되어 사용(使用)되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가 말하는 「가구(家具)」를 일반용구(一般用具)와 동일시(同一視)한 이조시대(李朝時

代)의 가구(家具)를 논(論)하는 입장(立場)에서 그 한계(限界)는 애매해진다. 

이 시대 사용(使用)된 즙물(汁物)들을 형태별(形態別)로 살펴보면 장(欌), 롱(籠), 탁(卓), 상

(床), 궤(櫃), 함(函), 갑(匣), 통(筒)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형태는 각기 용도(用途)에 

따라 서장(書欌), 의롱(衣籠), 찬탁(饌卓), 연상(硯床) 등의 형식(形式)을 갖추어 크기와 재료(材

料)에 따라 단층장(單層欌), 이층장(二層欌), 나전문갑(螺鈿文匣), 죽제연상(竹製硯床) 등의 명

칭(名稱)이 붙는다. 

따라서 이런 범위(範圍)에 속하는 가구(家具)들 중 현존(現存)된 자료(資料)의 수집(收集)과 

문헌고찰(文獻考察) 결과 사랑방에서 사용(使用)된 즙물(汁物)중 가구(家具)의 형태(形態)를 취

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대별분류(大別分類)할 수 있겠다. 

  1. 문갑류(文匣類)    2. 탁자류(卓子類)    3. 장류(欌類)

  4. 서안류(書案類)    5. 연상류(硯床類)

1. 문갑류(文匣類)

문갑(文匣)은 사랑방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가구(家具)의 하나로서 그 용도는 두루마리

나 서적(書籍) 인장번로(印章番爐), 다완(茶碗) 등 문방기구(文房器具)를 위주로 하여 사랑방에

서 사용(使用)되는 소형기구(小形器具)를 수장(收藏)하기 위한 역할(役割)을 가졌다. 뿐만 아니

라 문갑(文匣)은 자체(自體)의 형태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갑(匣)위에 상완품(賞玩品) 또는 소형

기구(小形器具)들을 진설(陳設)함으로써 장식적인 역할(役割)도 겸(兼)한다. 

그 종류(種類)를 살펴보면 구성(構成)에 따라 단문갑(單文匣)과 쌍문갑(雙文匣)으로 분류(分

類)된다. 

먼저 갑(匣)이란 수장적(收藏的) 기능(機能)을 가지는 상자(箱子)의 형태(形態)을 뜻하므로 

문갑(文匣)의 원형(原形)은 전면(前面)이 둔짝으로 막히어 수장(收藏)의 기능(機能)이 강조된 

형태(形態)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圖 1)

圖1 문갑(文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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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形態)는 홈을 한줄만 파서 문짝들을 일열로 맞추워 끼어놓아, 문 한짝을 먼저 위

로 들어서 빼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문짝이 열리는 두껍다지 문8)을 부착(附着)시키는 독특한 

개폐방법(開閉方法)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결한 문갑(文匣)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문갑(文匣)에도 설합과 경첩이 사용되

고 칸질림이 가(加)해짐에 따라 형태(形態)의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형태별(形態別)로 분

류(分類)해 보면 ① 문짝에 경첩을 사용하여 여닫이로 되거나 여닫이와 미닫이를 겸(兼)한 형

식 ② 설합과 문판이 복합구성된 형식 ③ 설합과 분할공간(分割空間)이 복합되어 공간적(空間

的) 장식효과(裝飾效果)를 나타낸 형식 ④ 책상(冊床)으로 겸용(兼用)할 수 있게 된 책상문갑

(冊床文匣)의 형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위에서 말한 두껍다지 문판(門板)의 문갑(文匣)과 ①항(項)과 ④항(項)의 형식(形式)

을 책문갑(冊文匣)이라 하며 장식성이 농후(濃厚)한 형(形)의 문갑(文匣)은 당문갑(唐文匣)이라 

하여 주(主)로 중국(中國)의 화류목(樺榴木)으로 하거나 이를 모방하여 만든 고급품임을 보아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나 사용된 것으로 본다. 또한 난문갑(亂文匣)이란 높이도 다양하며 설합

과 문판, 공간(空間)이 혼용(混用)되었을 뿐 아니라 금구장식(金具裝飾)도 특히 많이 부착(附着)

된 형태(形態)를 말한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의(依)하면 이조(李朝)때 왜문갑(倭文匣)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묵철장식(墨鐵裝飾)을 한 것은 서실용(書室用)으로 좋다9)고 하였으나 그 자

세한 형태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또한 문갑(文匣)이 안방에서도 사용(使用)됨에 따라 내사용(內

舍用)을 구별하는데 주(主)로 나전(螺鈿)을 사(使用)한 문갑(文匣)을 안방에서 썼다 한다. 

문갑(文匣)의 크기는 수집자료중 높이를 기준으로 한 통계결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큰 문갑(文匣)은 높이 36.8㎝(34∼37㎝), 길이 101㎝(88∼112.7㎝), 폭 26.1㎝(22.5∼30㎝)

의 평균치수(平均値數)를 보이며 작은 문갑(文匣)은 높이 29.7㎝(24.5∼32.5㎝), 길이 81.4㎝(6

2∼95.6㎝), 폭 22㎝(16.5∼27㎝)의 평균(平均)을 나타내고 있다. 

책문갑(冊文匣)의 경우 대부분 4짝 문판으로 되었으나 길이의 다양함에 따라 3, 5, 6, 8짝의 

등분을 가진다. 이 때 문짝의 수(數)는 문갑(文匣)의 길이에 있어서 공통된 조형적 비례로 등분

이 되는데 이를 살펴본 결과 문짝높이에 대한 길이의 비례는 평균(平均) 7, 3:5의 비율을 가지

고 있으며 문갑(文匣)전체에 있어서 높이에 대한 길이의 비는 대체로 1:2,74의 비율로서 수평

(水平)으로 긴 독특한 문갑(文匣)의 형태(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2. 탁자류(卓子類)

문갑(文匣)이 수평적(水平的)인 선(線)이 강조된 가구(家具)인데 비하여 탁자(卓子)는 수직선

(垂直線)이 강조된 가구(家具)이다. (圖 2). 

8) 圖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門板이 부착(附着)되었을 때, 여닫이나 미닫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門板을 떼

어내면서 開閉하는 式으로 되어 있는 문을 말한다. 

9) 徐有榘, 林園十六志, 怡雲志, 怡雲器具, 文房邪製, 文具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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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 탁자(卓子)

문갑(文匣)과 탁자(卓子)가 사랑방에 같이 놓여 균제(均齊)를 이룰 때에, 중국(中國)의 좌우

(左右), 상하(上下)에 대칭적인 가구배치와는 달리 사랑방의 상하(上下)로나 좌우(左右)로 비대

칭적인 독특한 공간구성(空間構成)은 비로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이조(李

朝) 사랑방가구(家具)를 대표하고 있다. 

탁자(卓子)의 용도(用途)는 그 위에 서책(書冊)이나 상완품(賞玩品), 기물(器物) 등을 올려 놓

아 장식대(裝飾臺)로서 사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랑방가구중(家具中) 작업(作業)이나 수장(收

藏)의 기능(機能)보다는 장식성(裝飾性)이 강하게 드러난 유일한 가구(家具)이다. 

이와 같은 탁자(卓子)는 「문구(文具)의 총사(總司)이며 서재(書齋)에 있어서 호사스러운 완

상물(玩賞物)이기도 하다」10)라고 말함으로써 이조시대(李朝時代)의 탁자(卓子)는 상당한 규모

(規模)가 있는 사랑방에서나 사용(使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形態)는 골주(骨柱)와 층널 위주로서 구성(構成)되어 개방적(開放的)이 투시적(透視的)

인 공간성(空間性)을 지닌다. 명칭(名稱)은 형태별로는 사방탁자(四方卓子) 장탁자(長卓子) 책

탁자(冊卓子)로 부르며 층널의 수(數)에 따라 단층탁자(單層卓子), 이층탁자(二層卓子), 삼층탁

10) 徐有榘. op.cit., 文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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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三層卓子) 등으로 부르는데 때로는 탁자(卓子)의 구성수(構成數)에 따라 단탁자(單卓子) 쌍

탁자(雙卓子)라고도 부른다. 

① 사방탁자(四方卓子)

사주(四柱)의 평면(平面)위치가 정방형(正方形)을 이루거나 정방형(正方形)이 아니라 해도 층

널사이 공간이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운 형 즉 자료통계에 의(依)하면 전면주간(前面柱間)의 길

이가 50㎝ 이상을 넘지 않는 반면 층널사이는 35㎝이상이 되어 대체로 정방형(正方形)에 가까

운 형태를 이루는 탁자(卓子)를 말한다. 

또 사방탁자(四方卓子)에는 골주(骨柱)와 층널로서만 구성(構成)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아

래칸에 간단한 용품(用品)을 수장(收藏)할 수 있도록 장(欌)이 부착(附着)되어 있으며 때로는 

장(欌)이 두 개가 부착(附着)된 것도 있다. 

 ② 장탁자(長卓子)

구조(構造)는 사방탁자(四方卓子)와 같으나 형태(形態)에 있어서는 장방형(長方形)이 강조된 

탁자(卓子)를 말한다. (圖 3)

圖3 장탁자(長卓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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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탁자(冊卓子)

장탁자(長卓子)로서 수장 공간(收藏 空間)이 없이 골주(骨柱)로만 구성(構成)된 경우 사랑방

에서는 여기에 서책(書冊)을 올려 놓는데 사용하며 이를 책탁자(冊卓子)라 한다(圖 4). 

圖4 책탁자(冊卓子)

이와 같은 형태(形態)는 주방용의 찬탁(饌卓)과 비슷하나 찬탁(饌卓)은 주(主)로 구하기 쉬운 

잡목(雜木)으로 굵고 견고하게 만든 반면 책탁자(冊卓子)는 결이 곱고 단단한 목재(木材)로서 

틀을 만들고 오동(梧桐)과 같은 목재(木材)로서 층널을 만든 것을 보게 된다. 위와 같은 재료

(材料)의 차이(差異)와 마감처리에 있어서 골주(骨柱)의 차이(差異)로 그 구분이 된다 할 수 있

다. 

이러한 탁자(卓子)들은 단층탁자(單層卓子)로부터 5층탁자(層卓子)까지 층널수가 다양하고 

층널사이도 높이도 다양하다. 

이와 같은 탁자(卓子)의 형태들 중에서 장탁자(長卓子)와 책탁자(冊卓子)의 경우에는 쌍(雙)

으로 구성(構成)하지는 않았으나 사방탁자(四方卓子)의 경우 말기이후(末期以後)에 들어서면서 

쌍(雙)으로 구성(構成)하기도 한 것같다. 그러나 일반적(一般的)으로 격조(格調)있는 선비의 방

(房)에서는 쌍탁자(雙卓子)의 사용(使用)은 번잡하고 저속(低俗)하다 하여  단탁자(單卓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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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主)로 사용했다 한다. 

3. 장류(欌類)

기물(器物)이나 의류(衣類) 침구(寢具) 등을 넣어두는 수장구(收藏具)로서 장(欌)은 이조시대

(李朝時代) 주택전반(住宅全般)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 가구(家具)로서 그 종류(種類)는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그들 중 사랑방에서 사용하였던 장(欌)은 의거리장(衣巨里欌), 서장(書欌), 

탁장(卓欌) 갑게수리장 정도로 제한되며 이들도 한 사랑방에서 함께 사용(使用)하지는 않았다. 

① 의거리장(衣巨里欌)

일반적(一般的)인 의장(衣欌), 의롱(衣籠)들이 옷을 접어서 쌓는 식으로 수장(收藏)할 수 있

게 된 반면 의거리장(衣巨里欌)은 내부(內部)에 횟대를 걸어 관모와 옷을 여기에 걸 수 있도록 

되어있어 수시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圖 5)

圖5 의거리장(衣巨里欌)

형태(形態)를 살펴보면 문판(門板)에 따라 평의걸이와 살의걸이로 분류된다. 평의걸이는 문이 

평판(平板)으로 된 것을 말하며 살의걸이는 창호(窓戶)의 전(箭)과 같이 살로 짜여진 문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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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걸이다. 이때 圖 6에서와 같이 문판(門板)을 긴 백지(白紙)한 장으로 바르고 위에 누런칠(漆)

을 한 일종(一種)의 발림장(欌)11) 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벌레 등 해충(害虫)을 막게 

된다고 하였다. 

圖6 의거리장(衣巨里欌)

의거리장(衣巨里欌)의 크기는 자료(資料) 통계(統計)결과 평균(平均)높이 161㎝, 폭(幅) 46㎝, 

길이 85.7㎝, 의거리공간(衣巨里空間)의 높이 102㎝ 정도로 거의 일률적인 치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고른 치수는 다른 가구양식(家具樣式)에 비하여 시대적(時代的) 차이(差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양복장이 등장하기 전(前)까지, 사용한 기간이 짧은 것을 의미(意

味)한다. 그러므로 의거리장(衣巨里欌)은 이조전반(李朝全般)에 걸쳐 사용된 가구(家具)라기 보

다는 후기(後期)에 와서 사용된 가구로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② 서장(書欌)

책탁자(冊卓子)가 서책(書冊)들을 볼 수 있도록 쌓아올려 장식성을 갖는 반면 서장(書欌)은 

11) 松板으로 만든 면솔藏 위에 백지(白紙)를 입히고 들기름으로 결으면 「발림장」이라 한다. “續人間文化財”. 韓

國日報, 65年 2月 18日 夕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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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권목(卷木)이나 서책(書冊)을 수장(收藏)할 수 있도록 한 사랑방전용(專用)의 가구(家具)

이다(圖 7)

圖7 서장(書欌)

따라서 안방의 일반장(一般欌)들과는 달리 나전칠(螺鈿漆)등이 규제(規制)되고 의장적(意匠

的)으로도 금속재(金屬材)나 문양(紋樣)등이 규제(規制)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장(一般欌)

들과는 의장적(意匠的) 차이(差異)이외에도 서적(書籍)을 넣기에 편리하도록 벽칸 머름칸이 생

략되거나 아주 적어진 형태(形態)로 구별된다. 따라서 크기도 일반장(一般欌)들보다 다소 작은 

것이 보통이다. 높이는 2층(層)부터 5층(層)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2層과 3層이 많으며 길이와 

폭(幅)은 약 80㎝와 40㎝의 평균(平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크기는 많은 서책(書冊)을 

수장(收藏)하기보다는 희귀서(稀貴書)나 또는 항시 보는 서책(書冊), 권목(卷木) 등을 넣어두는

데 알맞는 정도인 것이다. 

③ 탁장(卓欌)

탁장(卓欌)이란 전술(前述)한 탁자(卓子)의 형태(形態)로부터 태(台)의 기능(機能)을 약간 겸

비(兼備)하면서 장(欌)의 기능(機能)이 확대(擴大)된 형태(形態)의 가구(家具)를 뜻한다(圖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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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7 탁자장(卓子欌)

소소한 사랑용품(舍郞用品)을 넣을 수 있도록 수장공간(收藏空間)을 많이 가지면서 애완물

(愛玩物)을 진열(陳列)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형태(形態)중에서 설합, 장(欌), 공간(空間) 등이 

혼용(混用)된 것을 문갑장(文匣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도 갑게수리, 머릿장 등이 사랑방에서 사용(使用)되었으나 문갑(文匣), 탁장(卓欌)등이 

놓였을 때는 구태여 같이 사용(使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4. 서안류(書案類)

서안(書案)이란 문인(文人)들이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책상(冊床)을 말한다. 

서안(書案)의 형태(形態)는 대체로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一般的)으로 궤상(机床) 혹

은 궤안(机案)이라 칭(稱)하여 졌던 간결한 형태(形態)와 경상(經床)이라 칭(稱)하여졌던 장식

성(裝飾性)있는 형태(形態)다. 

궤상(机床)이란 일반(一般) 선비들간에 사용(使用)되는 책상(冊床)으로 실용(實用)위주의 합

목적성(合目的性)에 근거(根據)한 직선적(直線的)이며 단순한 형(形)을 말한다. (圖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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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9 궤상(机床)

경상(經床)이란 사찰(寺刹)에서 주(主)로 불경(佛經)을 읽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名稱)이 붙었으며 원래는 중국(中國)의 당(唐) 송시대(宋時代)의 경상양식(經床樣式)의 영

향으로 끝이 반곡(反曲)된 두루마지형 천판(天板)과 식족(飾足)을 가진 형(形)을 지니고 있다. 

(圖 10)

圖10 경상(經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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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용장소에 따라 비롯된 명칭(名稱)과 양식(樣式)의 형성(形成)이지만 이조시대(李朝時

代)에는 이러한 경상(經床)이 서재(書齋)에서도 사용(使用)되었고 궤상(机床)도 사찰(寺刹)에서 

경(經)을 읽는데 사용(使用)되었으므로 일반적(一般的)인 통념(通念)으로 그 형태양식(形態樣

式)에 따라 궤상(机床)으로 분류호칭(分類呼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궤상형(机床形)은 한 두 개의 설합이나 칸질림이 부착(附着)되며, 서안전용(書案專用)으로 쓰

이는 것 외에 벽에 붙여 놓으면 문갑(文匣)처럼 사용(使用)할 수 있는 문갑겸용(文匣兼用)의 형

태(形態)도 있다. 또한 설합이 많이 부착(附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서안(書案)이라기 

보다는 머릿장이나 문갑(文匣)으로서의 기능(機能)이 더 크다 하겠다. 

서안용(書案用)으로는 이외에도 일반성(一般性)을 갖지는 않으나 장궤상(長机床)과 서견대(書

見檯)가 있다. 

① 장궤상(長机床)

궤상중(机床中) 특히 길이가 긴 궤상(机床)으로 대개 벽에 붙여 놓고 사용(使用)하고 긴 두루

마리를 펼쳐놓고 글을 쓸 뿐 아니라, 이 위에 서책(書冊)이나 장식적(裝飾的)인 청완물(淸玩物)

을 올려놓는 선반의 역할도 겸하며 문갑(文匣)의 형식(形式)을 취하기도 한다. 

크기에 있어서 높이와 폭(幅)은 일반상(一般床)과 같으나 길이는 90㎝ 이상으로부터 거의 

2m에 달하는 것도 있다. 

② 서견대(書見檯)

뒤로 비스듬히 누워서 서책(書冊)을 볼 수 있도록 상판면(床板面)으로 되어 있는 형태(形態)

의 대(檯)를 말한다. (圖 11)

圖11 서구대(書具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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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경사면(傾斜面)의 각도(角度)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둘 

수 있게 하였다. 

크기를 살펴보면 경사면(傾斜面)의 폭(幅)은 24㎝ 정도며 길이는 33㎝∼48.2㎝라는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책 한권을 올려 놓고 보기에 알맞는 크기이며 높이는 다음과 같이 이대분

(二大分)된다.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은 족대(足臺)로 받쳐주며 높이도 27㎝(서안(書案)의 높이와 같음)에 

달하나 상(床)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족대(足臺)없이 서가(書架)로만 되어 있다. 

5. 연상류(硯箱類)

적당(適當)한 통칭용어(統稱用語)가 없어 본고(本稿)에서는 벼루를 넣거나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形態)의 용구(用具)를 연상(硯箱)이라 총칭(總稱)하기로 한다. 

벼루(硯)는 선비들의 문방애완구(文房愛玩具)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서 전래(傳來)한 

역사가 오랜 것은 귀(貴)한 것으로 여겨 기명(記銘)을 하여 전세보존(傳世保存)까지 하였다. 이

에 따라 연(硯)을 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넣어 두는 연상(硯箱)은 다른 사랑방가구(家具)에 비

하여 소중히 다루어지며, 장식성(裝飾性)이 농후(濃厚)한 형태(形態)를 갖기도 한다. 그 종류(種

類)를 살펴보면 형태(形態)에 따라 연함(硯函), 연상(硯床), 연대(硯檯)로 분류된다. 시대(時代)

가 올라가면 연갑(硯匣)12) 정도였던 것이 대(檯)가 대형화(大形化)하고 지(紙) 필(筆) 묵(墨) 

등 벼루와 관계(關係)가 많은 문방구(文房具)까지 수장(收藏)하게 됨에 따라 상기(上記)한 제형

태(諸形態)를 갖추어 문방용구(文房用具)로부터 가구(家具)로서의 성격(性格)을 갖게끔 발전한 

것으로 본다. 

① 연함(硯函)

함(函)의 내부(內部) 상부(上府)에 얕은 벼루상자를 놓아 연(硯)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형태

(形態)이다. (圖 12)

圖12 연함(硯函)

이러한 함(函)의 형식은 벼루상자를 들어내야만 비로서 함하부(函下部)를 묵(墨), 지(紙), 필

12) 이른바 벼루집이라 하여 벼루를 감싸는 小形의 木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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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등 문구(文具)를 넣어두는 수장공간(收藏空間)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기능적(非機能的)인 

형태(形態)이나 외면(外面)은 그만큼 간결한 형(形)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함(硯函)은 크기는 자료통계(資料統計) 결과(結果) 평균(平均)높이 20㎝ 폭(幅) 20.5㎝, 길

이 34.5㎝를 보이는 조그만 함(函)으로서 가구(家具)로 보기에는 그 한계(限界)가 애매한 문방

용구(文房用具)로 볼 수 있겠다. 

② 연상(硯床)

상(床)의 형태(形態)를 취한 연상(硯箱)으로서 기본형은 도(圖) 13에서 보는 형태(形態)와 같

다. 

圖13 연상(硯床)

크기에 있어서 둘로 분류되는데 대연상(大硯床)은 두짝의 뚜껑을 덮고 있으며 소연상(小硯

床)은 한짝의 뚜껑으로 되어 있다. 대연상(大硯床)은 설합이 전면(前面)으로 나있어 하나의 독

립(獨立)된 가구(家具)의 형태(形態)를 취하며, 그 위에 책(冊)을 놓고 보기도 하여 서안(書案)

의 역할까지 겸(兼)하기도 한다. 크기를 살펴보면 평균(平均)높이 27.0㎝, 길이 40.1㎝ 폭(幅) 

27.4㎝,를 나타낸다. 반면에 소연상(小硯床)의 크기는 높이 21.9㎝, 길이 20.88㎝, 폭(幅) 32.0㎝

로 통계되어 큰연상의 절반 크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설합도 좁은 폭면(幅面)을 앞으

로 놓고 열게 되어 있어 독립(獨立)된 가구(家具)로서 보다는 서안(書案)이나 문갑(文匣)곁에 

놓고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연상(硯床)의 설합은 독특한 개폐방식(開閉方式)을 보이고 

있다. 즉 손잡이나 고리와 같은 금구(金具)를 부착(附着)하기보다는 설합을 밑에서 잡아 끌어 

열도록 하였는데 설합밑이 쇠목으로 막힐 경우 쇠목에 동그란 구멍을 뚫고 여기에 손가락을 넣

어 설합을 앞으로 끌어당겨 열 수 있도록 한 방법(方法)이다. 

③ 연대(硯檯)

연대(硯檯)란 묵(墨), 지(紙), 필(筆)등 간단한 문구(文具)을 넣어두는 수장기구(收藏器具)나 

뚜껑이 부착(附着)되지 않은 대(檯)의 형태(形態)만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하부(下部)에 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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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板)이 부착(附着)되어 있다. (圖 14)

圖14 연대(硯檯)

이러한 형태(形態)는 연(硯)이 노출되기 때문에 연(硯)자체가 전시적(展示的)인 효과(效果)를 

갖는다. 따라서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화류(樺榴)나 나전(螺鈿)등을 사용하여 정교(情巧)하

게 만들어, 그위에 진귀(珍貴)한 연(硯)을 진설(陳設)하는 장식대(裝飾檯)로 사용(使用)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간단한 소궤상(小机床)을 연대(硯檯)로 사용(使用)하기도 하며 이를 연상(硯床)

이라 부르기도 하다. 연대(硯檯)의 높이는 상(床) 위에 올려놓는 낮은 대(檯)로부터 연상(硯床)

높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함(7.5㎝∼27㎝)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상고찰(硯箱考察)중 가장 특이한 것은 사랑방 가구(家具)가 금구(金具)의 사용을 배

제(排除)하고 있기는 하나 연상(硯箱)은 특히 전술(前述)하였듯이 설합을 여는 독특한 방법(方

法)을 사용하면서까지 금구장식(金具裝飾)을 배제(排除)한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사랑방이란 공간성(空間性) 이외에도 연(硯)이 석(石)으로 되어있고 석(石)에

서 금속(金屬)이 나오므로 이  두가지가 같이 있으면 「자도모기반(子盜母氣反)」의 격(格)이 

되어서 석(石)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금속(金屬)을 피한다는 설(設)13)도 있음으로 보아 이의 영

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 屠降, 孝槃餘事. 文房器具箋, 硯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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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료(材料), 도장(塗裝)

1. 재료(材料)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學的) 가공기술(加工技術)의 발달로 현대적

(現代的)인 가공재료(加工材料)가 보편적(普遍的)으로 가구재(家具材)에 사용(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공기술(加工技術)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主)로 천연자재(天然資材)의 일부

(一部)를 그대로 사용(使用)한데 불과하였다. 그 중(中)에서도 목재(木材)가 가장 많이 이용(利

用)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점과 가공(加工)이 용이하여 제작(製作)이 쉽

다는 점, 또한 감각적(感覺的)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

감(親近感)을 느끼게 한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조시대(李朝時代) 가구(家具)들은 목재(木材)로 한정되어 제작(製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목재(木材)로 제작(製作)된 가구(家具)에 있어서는 생산(生産)되는 목재(木材)의 

종류(種類)와 양(量)에 의해서 가구성격(家具性格)의 범위가 형성(形成)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예컨데 중국가구(中國家具)의 특징(特徵)이라 할 수 있는 귀족적(貴族的)이며 곡선적(曲線的)

인 장중(莊重)한 조형성(造形性)은 바로 중국(中國)에서 화류(樺榴)나 자단(紫壇)과 같이 결이 

치밀하고 단단한 양재(良材)들의 산량(産量)이 비교적(比較的) 많았고 그 질감(質感)이 중국적

(中國的)인 호상(好尙)에 잘 조화(調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식형성(樣式形成)의 일익을 담당하는 목재(木材)를 생산(生産)해내는 수목(樹木)

의 종류(種類)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100여종 가량이 된다고 한다. 14)

이들 가운데 이조가구(李朝家具)에 사용(使用)된 종류(種類)를 살펴보면 약 30여종으로 집약

된다. 이와 같은 고찰은 현재(現在)까지 이조(李朝)의 전통가구(傳統家具)에 사용(使用)된 재료

(材料)에 대(對)한 조사(調査)나 연구(硏究)가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몇가지 삼림(森林)에 

관한 간접자료(間接資料)와 본인(本人)의 조사(調査)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비교 종합 분석하

는 방법(方法)에 의존(依存)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 가구재(家具材)로서 쓰여진 수목(樹木)의 종류(種類)는 전술(前述)한 방

법(方法)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소나무(육송(陸松)), 전나무(종(樅)), 분비나무(백회(白檜)), 가

래나무(추목(楸木)), 오동나무(오동(梧桐)), 벚나무(앵(櫻)), 배나무(산리(山梨)), 은행나무(杏子

木)), 단풍나무(丹楓)), 자작나무(백화(白樺)), 대추나무(棗)), 호도나무(胡桃), 피나무(피목(皮

木), □목(□木)), 느티나무(괴목(槐木), 황유(黃柳)), 버드나무(양류(楊柳)), 비자나무(비자목(榧

子木)), 감나무(□수(□樹)), 뽕나무(桑)), 먹감나무(烏柳木)), 물푸레나무(水蒼木)), 참죽나무 등

이었다. 이들 목재(木材)들은 각기 그 재질(材質)에 따라 사용(使用)된 방법(方法)을 살펴보면 

크게 골재(骨材), 판재(板材), 부재(附材)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적소(適所)에 사용(使用)되고 있

는 것이다. 

① 골재(骨材) : 골재(骨材)란 가구(家具)에 있어서 주(柱)나 대(臺)와 같이 구조상(構造上)힘

을 받쳐주는 뼈대로 사용되는 목재(木材)를 말한다. 따라서 골재(骨材)로 쓰이는 목재(木材)들

은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목재(木材)들로서 소나무(松), 벚나무(앵(櫻)), 

은행나무(杏子木)), 자작나무(백화(白樺)), 대추나무(조(棗)), 단풍(丹楓), 배나무(산리(山梨)), 가

래나무(추목(楸木)), 삼송(杉松)15)등이 사용되었다. 

14) 尹國炳外. 林業通論, 一潮閣, 1971, p.34. 

15)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의 별칭이다. 

    張起仁, 韓國建築用語集, 第 輯, p.29.

113



이들 중 보편적인 골재(骨材)로서 소나무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사랑방가구(舍廊房家具)에서

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은행나무(행자목(杏子木)), 느티나무(괴목(槐木)), 호도나무(胡桃))등 비

교적 목리(木理)가 확연하고 바탕이 고운 목재(木材)들이 애용(愛用)되었다. 특히 탁자(卓子)의 

골재(骨材)로는 벚나무(앵목(櫻木)), 대추나무(조목(棗木)), 자작나무(백화(白樺))등이 주재(主

材)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재질(材質)이 치밀하여 표면처리가 매끄럽고, 건조후 매우 단단하

여 닦을수록 광택이 잘 나는 귀재(貴材)에 속하는 수종(樹種)들이다. 중국(中國)의 화류(樺榴)

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화류(樺榴)가 생산(生産)되지 않았던 이조시대(李朝時代)에 있어서 그 

대용(代用)으로 사용(使用)되기도 하였다. 

② 판재(板材) : 판재(板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층널, 옆널, 벽간 등에 사용(使用)되는 두께가 얇고 넥이가 넓은 판재(板材)(일반적(一般

的)으로 「판자」라 부른다)와 상판(床板)이나 족판(足板)등에 쓰이는 넓고 두꺼운 목재(木材)

(일반적(一般的)으로 「판대기」라 부른다)로서 전자(前者)는 가볍고 재질(材質)이 치밀하기 보

다는 결사이가 넓어서 목리(木理)가 확연히 나타나는 통직목리(通直木理)로서 주(主)로 부드럽

고 광택이 나지 않는 오동(梧桐), 송(松), 피목(皮木) 엄나무(옴나무 해동목(海洞木)), 상목(桑

木)등이 사용되었고 후자(後者)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오동(梧桐), 송(松), 전나무(종(樅))등이 

사용(使用)되었다. 특히 서안(書案)이나 문갑(文匣)의 상판재(床板材)로는 비자나무, 산유자나

무, 느릅나무, 가문비나무, 배나무, 피나무등 단단하고 깨끗한 목재(木材)들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판재(板材)들 중에서 오동(梧桐)이 사랑방가구재(家具材)를 대표(代表)할 만큼 애

용(愛用)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다량산출(多量産出)이 가능(可能)하고 ② 목리(木理)가 통

직(通直)으로서 간결하고 광택이 없으며 ③ 목재(木材) 중 가장 가볍고 연하며 ④ 비교적 뒤틀

리지 않으며 ⑤ 습도에 민감하여 장(欌), 궤내(櫃內)의 온도(溫度)를 어느 정도 일정(一定)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다. 

③ 부재(附材) : 부재(附材)란 일종(一種)의 화장재(化粧材)로서 구조역학적(構造力學的)인 면

(面)과는 관계없이 전면(前面)에 있는 주(柱), 문짝, 벽간 등에 의장적(意匠的)인 효과(效果)를 

내기 위하여 사용(使用)되는 목재(木材)를 말한다. 

따라서 목리(木理)의 미(美)가 특출하거나 또는 독특한 재색감(材色感)이나 재질감(材質感)을 

지니며 왜곡(歪曲)이 적은 장식적인 효과(效果)를 가진 목재(木材)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목재(木材)들을 수장목(修裝木)이라고도 하며 그 종류(種類)를 살펴보면 오동(梧桐),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물참나무, 먹감나무, 휘가사 등이 있다. 이들 중 오동(梧桐)과 먹감나무

는 골재(骨材)나 판재(板材)로서도 겸용할 수 있으나 그외 목재(木材)들은 단단하고 무거운 속

성(屬性)을 가지고 있어서 가구전체(家具全體)를 그 목재(木材)들로만 제작(製作)하지는 않으며 

다만 얇게 켜서 주(主)로 부재(附材)로 사용하였다. 이들의 사용목적(使用目的)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ⅰ) 목리(木理)의 문(紋)

바른결(정리(柾理)) 및 널결(판리(板理)) : 사랑방에서는 간결한 목리(木理)를 가지는 목재(木

材)들이 훌륭한 부재(附材)로서 사용되었으며 주(主)로 오동(梧桐)을 그러한 목적(目的)에서 부

재(附材)로 사용(使用)하였다. 

무늬결(목문리(木紋理)) : 목재자체(木材自體)가 갖는 독특한 자연문리(自然紋理)를 말한다. 

주(主)로 물푸레나무, 물참나무, 매화나무들을 이러한 목적(目的)에서 부재(附材)로 사용(使用)

하였다. 이들은 가로 방향(方向)으로 호피문(虎皮紋)과 같은 물결무늬(연문(蓮紋))을 나타낸다. 

특히 오랜 풍상(風霜)에 시달린 물푸레나무의 옹이진 부분은 사방으로 파문(波紋)된무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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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매화나무는 연륜층(年輪層)마다 결의 방향(方向)이 다른 교착목리(交錯木理)를 가짐으

로써 이색적(異色的)인 부재(附材)로 사용(使用)되었다. 

반문리(盤紋理) : 마치 용트림하듯 나선형(螺旋形)의 파문(波紋)을 가진 목리(木理)로서 엇

결16)이나 옹이(범(範))부분을 가진 괴목(槐木), 또는 오랜 시일 바위 틈에서 자란 노오동(老梧

桐)이나 오동근(梧桐根)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목리(木理)를 부각(浮刻)시키기 위하여 낙

법(烙法)17)을 사용(使用)함으로써 문리(紋理)의 자연적(自然的)인 조각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이러한 효과(效果)를 내는 목재(木材)를 용목(龍木)이라하여 사랑방가구재(家具材)로는 귀재

(貴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목재색(木材色)과 질감(質感)

색상(色相)에 의한 부재(附材)로서는 먹감나무(오류목(烏柳木))가 사용(使用)되었다. 먹감나무

란 감나무중 오래되어 본래 담등갈색(淡橙褐色)이었던 목재색(木材色)이 전체가 검은색(色)으로 

변하거나 혹은 부분적(部分的)으로 검게 변한 나무를 말한다. 부분적(部分的)으로 검게 변한 나

무는 그 자체가 자연적(自然的)인 문양(紋樣)의 효과(效果)를 나타내므로 이를 조형적(造形的)

으로 대칭되게 이용(利用)하여 재색(材色)에 의한 효과(效果)를 갖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검은 

나무는 중국산(中國産) 자단(紫檀)의 대용(代用)으로도 쓰며 일반목재(一般木材)에 장식적(裝飾

的)으로 상감세공(象嵌細工)하는데도 사용(使用)되었다. 또한 검은나무와 등갈색(橙褐色)감나무

를 함께 이용(利用)하여 조형적으로 문양(紋樣)을 나타나게끔 아교로 붙여서 사용(使用)하기도 

했다. 

재질감(材質感)에 의한 부재(附材)로는 「휘가사」란 나무가 사용(使用)되었다 한다. 그 표면

(表面)이 마치 잔잔한 좀구멍이 전체적으로 난 것처럼 보이는 목재(木材)로서 광택을 내면서도 

부드러운 재질(材質)을 나타내어 부재(附材)로서는 용목(龍木)과 마찬가지로 극히 귀한 재료에 

속한다. 

이상의 부재(附材)들은 그 사용방법(方法)에 있어 판재(板材)를 반으로 얇게 켜서 두 개의 판

재(板材)가 같은 문양(紋樣)을 나게 하여, 이들을 좌우(左右) 대칭되게 부착(附着)함으로서 의

장적(意匠的)인 조화의 미(美)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재료(材料)의 고찰(考察)에 의(依)하면 중국(中國)에서 화류(樺榴)나 자단(紫檀)

을 대표적(代表的)인 가구재(家具材)로 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조(李朝) 사랑방가구(家具)의 

대표적인 주재료(主材料)는 오동(梧桐), 송(松), 황유목(黃楡木)(느티나무)을 둘 수 있다. 이조가

구(李朝家具)의 성격(性格)을 「소박(素朴)함」이라든가 「순정적(純情的)」이라 하는 저의(底

意)의 일면(一面)은 바로 위와 같은 재료(材料)의 사용(使用)에 있다 할 것이며, 구입할 수 있

었던 목재(木材)의 종류(種類)들을 그 성질(性質)에 따라 골재(骨材) 판재(板材) 부재(附材)로서 

사용(使用)했다는 점에서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이조가구(李朝家具)의 특징(特徵)이 드러나는 

것이다. 

2. 도장(塗裝)

일반적(一般的)으로 가구(家具)의 형태(形態)가 완전(完全)히 짜여진 후 여러 가지 마감처리

가 보호(保護)한다는 기능적(機能的)인 목적(目的)에서 뿐만 아니라 색채(色彩), 광택(光澤), 감

16) 어긋난 나무결을 말한다. 

    張起仁, 韓國建築用語集. 第1輯. p.37.

17) 木製家具 표면(表面)을 인두로 검써 태워 지진다음, 볏집으로 강하게 문질러서 木理의 연한 部分을 긁어내고 

강한 部分만 두드러지게 남기는 方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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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感觸) 등 미적(美的)인 목적(目的)에서 행(行)하여진다. 그러나 이제까지 밝힌 바와 같이 사

랑방 가구(家具)의 의장적(意匠的)인 면(面)은 가구(家具)자체의 형태(形態)와 목재(木材)의 자

연미(自然美)에 의(依)해 강조(强調)되기 때문에 도장(塗裝) 역시 그러한 기본적(基本的)인 범

위(範圍)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행(行)하여진 것 같다. 

즉 중국가구(中國家具)나 또는 안방가구(家具)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사랑방가구(舍廊房

家具)에서 다양한 마감처리가 규제(規制)되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마감상태

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사랑방가구(家具)의 마감처리는 대체로 세가지로 분류(分

類)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연목재(自然木材) 그대로를 길드려 사용(使用)하는 경우와 투명(透明)한 식물성유지

(植物性油脂)를 도장(塗裝)함으로서 재질(材質)을 살린 경우, 불투명도장(不透明塗裝)을 한 경

우 등이다. 

이들 중(中)에서 사랑방가구(家具)는 주(主)로 간단한 식물성(植物性) 유지도장(油脂塗裝)을 

함으로서 목재(木材)의 질감(質感)을 살리고 있었으며, 자연(自然) 그대로를 사용(使用)하거나 

불투명도장(不透明塗裝)을 한 경우는 보편성(普遍性)을 지니기 보다는 한정(限定)된 종류(種類)

의 가구(家具)에서 일부(一部) 사용(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자연(自然)그대로를 

사용(使用)한 가구(家具)는 「백골(白榾)」이라 일컬었으며 특히 송판(松板)으로 만들어졌을 경

우「면솔」이라고도 한다. 18)

불투명도장(不透明塗裝)으로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칠(漆)을 썼으나 사랑방가구(家具)의 대부

분은 칠도장(漆塗裝)보다는 간단한 도장(塗裝) 처리로서 식물성유지도장(植物性油脂塗裝)이 가

장 보편적(普遍的)으로 사용(使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도장(塗裝)을 유도장

(油塗裝)과 칠도장(漆塗裝)으로 분류(分類) 고찰(考察)하고자 한다. 

① 유도장(油塗裝)

이조시대(李朝時代) 유도장(油塗裝)으로서는 주(主)로 식물성유(植物性油)로서 호도유(胡桃

油), 임유(荏油), 동유(桐油), 두유(豆油) 등이 사용(使用)되고 있었다. 이들은 목재(木材)의 원

질감(原質感)을 살려서 약간의 윤이 나게 하는 유목법(油木法)과 짙은 광택(光澤)의 효과(效果)

를 내는 임도장(荏塗裝)의 두 가지 방법(方法)으로 구분이 된다. 

유목법(油木法)이란 부드러운을 윤(潤)을 내는 효과(效果)를 나타내는 방법(方法)으로서 호도

유(胡桃油)등을 여러번 바르면서 문질러 광택(光澤)을 낸다. 표면(表面)이 매끄럽지 않은 송

(松), 오동(梧桐), 괴목(槐木) 등으로 만든 목기(木器)에서 주(主)로 쓰인다고 한다. 19)

유목법(油木法)은 자연목(自然木)의 상태에서도 사용(使用)하나 일반적(一般的)으로는 고담

(枯淡)한 색(色)의 효과(效果)를 나타내는 낙법(烙法)을 사용한 가구(家具)의 마감처리로 사용

(使用)되고 있다. 

낙법(烙法)이란 반문(盤紋)이 두드러지는 노오동(老梧桐)이나 오동근(梧桐根), 목리(木理)가 

확연한 황유목(黃油木)(=괴목(槐木)) 등의 목재(木材)들로 가구(家具)를 만든 위에 표면(表面)

을 인두로 검게 태워 지진 다음 볏집으로 강하게 문질러서 목리(木理)의 연한 부분(部分)을 긁

어내고 강한 부분(部分)만 두드러지게 남기는 방법(方法)이며, 목리(木理)의 자연(自然)스러운 

조각효과(彫刻效果)를 부각(浮刻)시키는 방법(方法)이다. 20)

이렇게 처리된 가구(家具)는 광택(光澤)이 나는 도장(塗裝)을 하기보다는 유목법(油木法)으로

18) “續人間文化財” 韓國日報, 65, 2月 18日, 夕刊

19) 徐有榘, 林園十六志, 贍用志, 卷三, 設色文具. 

20) 徐有榘, op. cit., 設色之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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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길을 들여 더욱 고담(枯淡)한 색(色)의 효과(效果)를 지니게 했었다. 

도장(塗裝)으로는 콩기름, 깨기름, 동유(桐油)21)등이 사용(使用)되고 있었는데 이들을 끓여 

풀과 같이 하여 결이 치밀한 배나무, 은행나무, 피나무 등에 바르며 건조속도도 빠르며 마른 뒤 

피막(皮膜)이 생겨 칠(漆)과 혼동(混同)할 정도로 고운 표면효과(表面效果)를 얻을 수 있다 한

다. 22)

이에 목재(木材)의 바탕색(色)을 가라 앉히거나 원목색(原木色)과는 다른 색조(色調)를 내기 

위하여 염목법(染木法)을 사용하는데 이는 도장(塗裝)을 하기 전에 황토분(黃土粉), 석간주(石

間朱), 백악(白堊)(일명(一名) 백토분(白土粉)) 등 색(色)이 있는 분(粉)을 발라 변색효과(變色

效果)를 내는 방법(方法)이다. 이러한 분장(粉粧)을 도장전(塗裝前)에 하면 나무결 사이의 틈도 

곱게 메꾸어져 그 위에 칠(漆)하기도 좋으며 다양(多樣)한 목재색(木材色)을 낼 수 있는 것이

다. 

② 칠도장(漆塗裝)

불투명도장(不透明塗裝)의 재료(材料)로 이조시대(李朝時代)에도 옻칠(漆)이 대표적으로 사용

(使用)되었음으로 칠(漆)이라 하면 곧 옻칠(漆)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 이 칠(漆)의 대용(代

用)으로서 여러 가지 가칠방법(假漆方法)들이 사용(使用)되었는데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의

(依)하면 23) 이들도 모두 칠(漆)의 종류(種類)로 다루었음에 미루어 보아 이와 같이 불투명도

장(不透明塗裝)을 한 모든 경우를 칠(漆)이라 한 듯하다. 

옻칠(漆)이란 옻나무의 즙(汁)으로 만든 도료(塗料)로써 도장막(塗裝膜)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방수(防水)의 효과(效果)가 있는 동양특유(東洋特有)의 도장(塗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全國)에서 옻이 생산(生産)되나 특히 남부지방(南部地方)에서 나는 것이 

좋다 했으며 옻나무 수액(樹液)의 채집방법(採集方法)에 따라 생칠(生漆)과 숙칠(熟漆)의 두가

지로 구분(區分)된다. 24)옻나무 껍질에 흠집을 내어 그 즙(汁)을 받은 것을 생칠(生漆)이라 하

며, 옻나무를 베어서 불에 쪼여서 받은 즙(汁)을 숙칠(熟漆)이라 한다. 

생칠(生漆)은 숙칠(熟漆)에 비하여 정제(精製)된 양질(良質)의 칠(漆)이며 숙칠(熟漆)이 주

(主)로 저질(低質)의 칠기(漆器)나 주칠(朱漆), 흑칠(黑漆)과정의 바탕칠(漆)로 사용한데 비하여 

생칠(生漆)은 거울같이 밝고 맑은 빛을 내어 바탕목재(木材)가 어느 정도 투시(透視)되는 효과

(效果)도 지닌다. 따라서 목재(木材)의 재질(材質)이 투시(透視)되는 칠기(漆器)는 이 생칠도장

(生漆塗裝)으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칠(漆)은 그 즙(汁)에 염료(染料)를 혼합(混合)하여 사용하면 여러 색상(色相)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使用)된 색칠(色漆)에는 주칠(朱漆), 흑칠(黑漆), 황칠(黃漆) 등이 있

으며 이 외(外)에 이러한 칠(漆)위에 금분(金粉)가루를 뿌려 금빛이 도는 효과(效果)를 지니는 

칠도장(漆塗裝)도 있다. 

주칠(朱漆)은 칠(漆)과정에서 「주(朱)」25)라고 불리는 일종(一種)의 도료(塗料)를 칠즙(漆

21) 徐有榘, op. cit.,設色之具. 

   桐油란 荏桐을 따서 기름을 내어 불에 다린 油를 말한다. 桐油漆을 할 때는 桐油 1홉, 密陀僧 2돈, 滑石 5푼, 白

礬 3푼을 은근한 불에 다려 漆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桐油가 없고 荏桐을 구입하여 사용하므로 一般

的으로는 들깨기름 속에 密陀僧다량과 滑石소량을 넣어 불에 다린 法煉荏油를 桐油라 불렀다 한다. 

22) 朝鮮の工藝, (東京:美術出版社, 1965年) 木工 編參照. 

23) 徐油榘, op. cit. 卷三, 油漆. 

24) Loc. cit.

25) 朱에는 石問朱, 倭朱, 唐朱 등의 종류가 있다. 

   唐朱는 中國의 朱이며, 倭朱는 日本의 朱로서 이를 수입을 하여 使用하였으며, 石間朱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朱

로서 黔金을 화로에 넣어서 달구어 만든 붉은 가루를 말한다. 이 중 붉은 色이 선명하기로는 倭朱가 제일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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汁)과 혼합(混合)하여 착색칠(着色漆)을 함으로서 붉은 색(色)을 나타낸 칠도장(漆塗裝)을 말한

다. 주칠(朱漆)은 궁중용(宮中用)으로서 일반사가(一般私家)에서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26)간

혹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내사용(內舍用)으로도 쓰이긴 하였으나 사랑방용(用)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흑칠(黑漆)은 칠(漆)과정에서 숯가루나 황토(黃土)를 불에 구워 검은 가루로 만든 지분(地粉)

을 생칠(生漆)과 혼합(混合)하여 입힌 흑색(黑色)의 칠도장(漆塗裝)을 말한다. 27)주칠기(朱漆

器)와 같이 나라에서 법령(法令)으로 그 사용(使用)한계를 정(定)하지는 않았으나 주(主)로 궁

중(宮中), 관청(官廳),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사용(使用)되었고 사랑방에서는 연상(硯床), 함

(函), 필통(筆筒) 등 소집기(小什器)에서 그 사용(使用)된 예(例)를 볼 수 있다. 

황칠(黃漆)은 현존유물(現存遺物)에서는 보지 못하였으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섬용지(贍

用志)에 의(依)하면 중국(中國)에서 주(主)로 많이 사용(使用)된 칠(漆)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사

용하였는데 황색종류(黃色種類)의 갈색이 나는 옻칠(漆)로서 제주도에서 생산(生産)되었으며 생

칠(生漆)에 치자즙을 혼합(混合)하여 그 색(色)을 선명하게 하였다 한다. 

이상(以上)과 같이 여러 가지의 도장(塗裝)이 사용(使用)되었으나 현존유물(現存遺物)을을 살

펴보면 연상(硯床)과 경상(經床) 소품(小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荏)․유(油) 도장(塗裝)

정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목재(木材)의 성질(性質)을 살리며 이에 적합(適合)한 최

소한도의 도장(塗裝)으로 그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안방의 가구(家具)들이 화각(華角) 나전(螺鈿) 등 화려한 가공기법(加工技法)이 사용(使用)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방가구(家具)의 이와 같은 도장상태(塗裝狀態)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사랑방이란 공간적(空間的) 특성(特性)에 의(依)하여 규제(規制)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

만 소즙물(小汁物)들만이 그 장식성(裝飾性)에 비추어 악세사리와 같은 효과(效果)로서 칠도장

(漆塗裝)을 하는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역시 안방의 소즙기(小汁

器)들에 비하면 한정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結論)

이조시대(李朝時代)의 가구(家具)는 초기(初期)에는 물론(勿論) 중국적(中國的) 가구양식(家

具樣式)과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귀족적(貴族的)인 공예양식(工藝樣式)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조중기(李朝中期) 이후(以後)에는 숭명사상(崇明思想)에 따른 청(淸)의 문물(文

物)배척으로 인하여 비교적 중국(中國)의 영향으로부터 차츰 이조적(李朝的)인 고유앙식(固有樣

式)으로 토착화(土着化)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사회적(社會的) 배경(背景)속에서 사랑방 가구(家具)는 다른 어떤 미술공예(美術工

藝)보다도 토착화(土着化)된 고유(固有)한 특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직접적인 요인

(要因)으로서 주거양식(住居樣式)과 사랑방의 공간적(空間的)인 성격(性格)을 들 수 있지만 (본

문(本文) Ⅱ 참조) 한편 이렇게 토착화(土着化)된 양식(樣式)이 형성(形成)되고 발전(發展)되었

던 그 저변(底邊)에는 그에 따른 미의식(美意識)의 변화(變化)와 조형성(造形性)이 크게 작용

(作用)하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랑방가구(家具)가 비록 일찍부터 중국가구양식(中國家具樣式)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 한다. 

26) 大典通編, 刊典(서울 : 法制處, 1963), p.65

27) 芮庸海, 人間文化財(서울:語文閣, 1963), 螺鈿漆器

118



우리의 전통적(傳統的)인 조형감각(造形感覺)에 의하여 변모 발전하였으니 예컨대 일차적으로 

산천(山川)이 유선적(流線的)으로 흐르는 풍토적(風土的)인 환경(環境)에 맞춤으로써 이조인(李

朝人)들은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인 스케일을 찾았으며 또한 자연재(自然財)로서 수요(需要)를 

충족(充足)시킬 수 있도록 양산(良産)이 되는 다양(多樣)한 목재(木材)들의 속성(屬性)을 습득

하고 이들의 의장적(意匠的)인 면(面)을 개발(開發)하여 이에 맞게 토착화(土着化)시킴으로써 

이조가구(李朝家具)의 고유(固有)한 패턴(型)을 형성(形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사랑방가구(家具)는 그 시대(時代) 그 공간(空間)의 주인공(主人公)인 양반(兩班)들의 

독특한 미의식(美意識)인 「격(格)」에 의(依)하여 규제(規制)되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그만큼 

더 세련되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격(格)」이란 것은 이조(李朝)선비들의 사물(事物)에 대한 가치판단기준(價値判斷基準)으로

서 그 개념(槪念)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가치(美的價値)외에 조촐한 선비로서의 풍도(風度)

와 군자(君子)로서의 덕(德)과 양반(兩班)이라는 강(强)한 권위의식(權威意識)으로서의 체통이 

복합(複合)된 독특한 조형관(造形觀)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조형적(空間造形的)인 취향

(趣向)의 작용(作用)도 크지만 사대부(士大夫)의 의식구조(意識構造) 즉 유교사상(儒敎思想)을 

바탕으로 한 미의식(美意識)과 가치(價値)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대(時代) 외면적형

식(外面的形式)을 갖춘 데에도 치중하였던 사인(士人)계층의 유가적(儒家的)인 한 성격(性格)에 

의(依)하여서도 그들의 주공간(住空間)인 사랑방에서 이러한 기풍(氣風)이 더욱 확대되고 그 세

련이 일반화(一般化)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 때문에 다양성(多樣性)보다는 전체적

(全體的)으로 획일적(劃一的)인 성격(性格)을 갖게하는 면(面)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조시대

(李朝時代) 대표적(代表的)인 미술공예(美術工藝)로서 이조백자와 더불어 목공(木工) 가구(家

具)를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생활감정(生活感情)이 짙게 반영된 정감(情感)어린 수공예(手工

藝)의 소산(所産)이라는 점도 있겠으나 일정(一定)한 조형적(造形的)인 기준(基準) 즉「격(

格)」에 의해 정제(整齊)되어 그 품위(品位)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價値)를 

인정(認定)받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외적(外的)인 환경요인(環境要因)과 내적(內的)인 조형감각(造形感覺)에 의하여 

형성(形成)된 이들 이조가구양식(李朝家具樣式)의 구체적(具體的)인 양상(樣相)은 본론(本論)에

서 밝힌 바와 같으나 그 특징(特徵)을 크게 형태(形態), 기능(機能), 의장적(意匠的)인 면(面)으

로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적 특징(形態的 特徵)

중국가구(中國家具)의 중심(中心)을 이루는 의자(椅子), 탁자(卓子), 상(床)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방형(正方形)의 형태(形態)를 이조가구(李朝家具)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낮은 시선

(視線)이나 좁은 공간(空間)안에서는 정방형(正方形)이란 조화(調和)되기 힘든 형(形)인 것이다. 

따라서 사랑방의 문갑(文匣), 탁자(卓子)와 같은 가구(家具)들은 수평 혹은 수직이 강조된 장

방형(長方形)을 이루어 전체적(全體的)으로 선적(線的)인 형체(形體)를 지니는 것이다. 즉 간결

한 직선구조(直線構造)의 형태(形態)로서 얇은 판(板)이나 가늘고 긴 주(柱)를 사용(使用)하고 

또한 간결한 장방형(長方形)의 면(面)의 분할(分割)로 이루어져 중후(重厚)한 형체(形體)로서보

다는 간명(簡明)한 선적(線的)인 특징(特徵)을 갖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특징(機能的 特徵)

의(衣), 식(食), 주(住)와 같이 기본적(基本的)인 생활(生活)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갖는 

가구(家具)는 안방이나 주방에서 사용(使用)되는 반면 사랑방가구(家具)는 선비들의 사색(思索)

과 문화적(文化的)인 생산공간(生産空間)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機能)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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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換言)하면 사랑방 가구(家具)는 일찍부터 기본적인 기능(機能)을 넘어서서 문화적(文化

的)인 정서적(情緖的)인 요구에 따르는 기능성(機能性)을 지니고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랑방가구(家具)들이 전체적(全體的)으로 그 주체자(主體者)가 지식(知識)의 탐

구, 사색(思索), 풍류(風流), 애완(愛玩)을 꾀하는데 합당(合當)한 기능(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의장적(意匠的)인 특징(特徵)

인위적(人爲的)인 기교(技巧)로서 장식(裝飾)을 가(加)하기 보다는 기능(機能)에 충실할 수 

있었던 간결한 의장(意匠)에 중점(重點)을 두었을 뿐 아니라 또한 재료자체(材料自體)에서 들어

나는 재색(材色)이나 재질감(材質感) 등 목재자연상태(木材自然狀態)의 속성(屬性)에서 개발(開

發)된 담담(淡淡)함을 느끼게 하는데 특색(特色)이 있다. 

즉 선(線)이나 면(面)의 처리에 있어 정교(精巧)한 기술(技術)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치밀하

고 정교한 처리를 하기보다는 목재(木材)의 표면질감(表面質感)이 그대로 살아나는 자연적(自

然的)인 선(線)과 면(面)의 표현에 그치므로서 전체적(全體的)으로 긴장감이 없는 너그럽고 부

드러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이처럼 담담(淡淡)하면서도 편안한 자연적(自然的)인 의

장성(意匠性)은 외적(外的)인 형식(形式)의 미적(美的) 아름다움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보고 사

용하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精神的)으로 미적(美的) 감동에 젖어들게 하는데 그 특징(特徵)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징(特徵)을 갖는 가구(家具)들로 인해 사랑방은 속기(俗氣)가 없으며 학문(學問)

과 사색(思索)과 평정(平靜)을 위(爲)한 공간(空間)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特徵)에서 우리는 현대적(現代的)인 조형감각(造形感覺)과 유사(類似)한 

면(面)을 발견하게 된다. 즉 현대(現代)에서 추구하는 육체적 기능(機能)을 넘어선 사회적(社會

的)이며 정서적(情緖的)인 기능성(機能性), 실용(實用)을 목적(目的)으로 추구하는 데서 오는 형

태적(形態的)인 간결함, 인간성(人間性)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자연성(自然性)등과 같은 과제

(課題)의 일면(一面)을 이조시대(李朝時代) 사랑방가구(家具)에서 갖추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

다. 

이상과 같은 고찰(考察)에 의(依)하여 이조(李朝)사랑방가구(家具)가 어떠한 것인가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 반영시킨 조형감각(造形感覺)을 파악함으로써 현대(現代)에 있

어서 우리고유(固有)의 양식(樣式)을 발전시켜 나갈 때 피상적(皮相的)인 형식(形式)만을 모방

하는 식(式)의 복고주의(復古主義)나 또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질적(異質的)인 양식(樣式)이라

는 오류(誤流)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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